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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AI 구축은솔루션인가, 컨설팅인가

방동걸 (주)웨이스 대표이사 2026년 8월 1일

"AI 솔루션을 도입한다"는 말을 뜯어보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솔루션이라는 단어는 완성된 제품을

설치하면 문제가 풀린다는 인상을 줍니다. 그런데 실제 AI 구축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릅니다. 회사마다

업무가 다르고, 데이터가 다르고, 판단의 기준이 다릅니다. 같은 제품을 설치해도 이 회사에서 되던 것이 저

회사에서는 되지 않습니다. VEXPLOR를 회사마다 다르게 구축해 온 웨이스가 그때마다 다시 확인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AI 에이전트 구축, 기업 AI 도입이라 불리는 일의 실체는 솔루션 판매보다 컨설팅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기존 컨설팅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하나 있어야 합니다. 끝났을 때 남는 것이 보고서가

아니라, 돌아가는 시스템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단으로 시작해도 시스템으로 끝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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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솔루션이아니라컨설팅에가까운가

정형화된 소프트웨어는 업무가 표준화된 영역에서 힘을 발휘합니다. 회계나 급여처럼 법과 제도가 업무의

모양을 정해 준 영역은 패키지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AI가 파고드는 업무는 그 반대편에 있습니다. 이 회사의 견적 산정 방식, 이 공장의 불량 판정 기준, 이

팀의 보고 체계 — 회사의 경쟁력이 담긴 업무일수록 표준형이 없습니다. 여기에 AI를 붙이는 일은 제품

설치가 아니라, 그 회사의 업무를 이해하고 다시 설계하는 일입니다. 어디까지 AI가 판단하고 어디부터

사람이 확정하는지, 근거 데이터는 무엇으로 삼는지를 회사마다 새로 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컨설팅의

작업입니다.

2. 그러나보고서로끝나면컨설팅의실패다

전통적인 컨설팅의 약점은 산출물이 문서라는 데 있습니다. 진단은 정확했고 제안은 훌륭했는데, 보고서가

캐비닛에 들어가는 순간 현장은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실행이 다시 별도의 프로젝트가 되기 때문입니다.

AI 시대의 컨설팅은 여기서 달라질 수 있고,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를 분석한 결과가 문서로 머물

이유가 없습니다. 분석이 끝나는 자리에서 그 분석이 곧바로 시스템이 되어야 합니다. 진단서가 아니라, 다음

날부터 그 회사의 업무를 실제로 처리하는 AI가 남아야 합니다. 컨설팅이 끝나면 나오는 결과가 곧 제품이

되는 것 — 저는 이것이 AI 구축업의 본래 모습이라고 봅니다.

보고서로 끝나면 컨설팅의 실패입니다.

AI 구축은 솔루션인가, 컨설팅인가 VEXPLOR 기술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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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 제품은정형화된제품이아니다

그렇게 남는 시스템은 어떤 모양이어야 할까요. 저는 정형화된 제품이 아니라 고객별 맞춤 시스템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컨설팅으로 파악한 그 회사의 업무 구조가 그대로 시스템의 구조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회사에 같은 화면, 같은 절차를 강요하는 제품은 결국 "우리 업무와 안 맞는다"는 이유로

버려집니다.

다만 맞춤이 곧 밑바닥부터 새로 만드는 일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 길의 끝은 회사마다 유지보수가 불가능한

일회성 시스템입니다. 저희 웨이스가 택한 방식은 그 사이에 있습니다. 데이터 표준과 온톨로지, AI

엔진이라는 공통 기반은 하나로 두고, 그 위에 올라가는 업무 화면과 판단 절차를 고객마다 다르게

조립합니다. 기반이 표준이므로 빠르고 유지되며, 조립이 맞춤이므로 그 회사의 업무에 맞습니다. 컨설팅으로

업무를 읽고, 표준 기반 위에서 그 회사만의 시스템을 조립해 남기는 것 — 저희는 이것을 구축이라 부릅니다.

04

남는것이무엇인지물어보십시오

AI 구축을 검토하고 계시다면, 공급사에 이렇게 물어보시기를 권합니다. "프로젝트가 끝나면 우리에게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고서입니까, 남의 제품입니까, 우리 업무에 맞는 우리 시스템입니까."

솔루션이라는 이름의 정형화된 패키지도, 보고서로 끝나는 컨설팅도 답이 아닙니다. 그 회사의 업무를 읽어낸

결과가 그 회사만의 시스템으로 남을 때, AI 구축은 비로소 제값을 합니다.

WACE(웨이스)는 공장이 스스로 판단하고 멈추지 않게 하는 제조 AI 운영체제 VEXPLOR를 만드는 회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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